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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하기

[경기도의 성장엔진, 유망중소기업] 워트㈜
입력  2023-09-20 오후 2:06

 

“검증된 품질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초정밀 공정환경제어 전문기업에서 더 나아가겠습니다.”

 

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자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워트㈜는 지난 2004년 4월 창립 후 반도체, LCD·LED 제조 공정에 필요한 온도, 습도,
미량가스, 미세먼지 등을 정밀 제어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. 초정밀 항온습, 항온스 제어기술과 초절전에너지 절감 기술력 등을 보유
한 게 특징이다.

 

박승배 워트㈜ 대표는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클린룸 전문기업 등에서 장비개발과 반도체 정비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
토대로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.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 대기업의 협력사에 이
름을 올렸으며, 해외 진출과 국내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.

 

 

특히 반도체 장비 시장은 각 회사의 생산설비와 노하우, 고객사와의 협력관계 등이 집적된 시장으로 기술 수준이 회사 경쟁력을 판가름
한다. 워트㈜가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확보 및 개발, 양산 능력에 주력하는 이유다.

 

박승배 워트㈜ 대표이사. 워트㈜ 제공

워트㈜ 본사 전경. 워트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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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토대로 워트㈜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와 포토트랙 설비 개발부터 THC(초정밀 온습도 제어) 장비 개발에 참여한 결과, 제품의
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. 워트 주력 제품인 THC 장비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인 포토 공정에 사용되고 있다. 

 

또 워트㈜는 삼성전자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SK하이닉스의 다변화 평가시스템에 채택돼 다음 해 6월 1차 협력사로 등록을
완료하고 이후 꾸준히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. 

 

이처럼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워트㈜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반도체 타 공정·산업으로 제품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.

 

박 대표는 “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지사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품 업드레이드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시설 및 연구인
력에 대해 투자를 진행할 계획”이라며 “또 현재 위치한 본사 부지 3천399㎥ 중 여유부지인 2천142㎥를 활용해 제2공장을 신축할 방침
을 세웠다”고 말했다.

 

이어 “제2공장은 클린룸 4개,테스트룸 4개, 조립실, 자재창고 등의 생산시설과 신설R&D센터,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”이라며 “이를
통해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매출확대로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”고 약속했다.

 
이정민 기자

#반도체 장비 #박승배 #워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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